
화학공장의 안전 불감증

여수 석유화학공단에서 폭발사고, 독성가스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화학기업 관계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7월1 6일에도 오전 0시쯤 한국화인케미컬에서 분사된 M&H 레버러토리즈의 화치동 공장에서 맹독성 가스

포스겐( P h o s g e n e )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M&H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 0명과 인근 L G화학

및 금호폴리켐 공장에서 일하던 4 0여명이 두통과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O D Z N (의약용 정밀화학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중화시

설에서 톨루엔 1 0리터와 함께 독가스인 포스겐이 누출된 후 반경 7 0 - 8 0ｍ에 걸쳐 퍼짐으로써 중독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 석유화학공단은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가스 누출에 따른

자동경보장치를 갖추지 않아 돌발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태로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M & H는 한국화인케미칼이 4월 일부 의약품 원료 제조공정을 분리해 독립시킨 자회사로 한국화인케미칼

은 1 9 9 4년 9월에도 노후 파이프를 통해 포스겐가스가 누출됨으로써 작업 근로자 3명이 숨지고 3 7명이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 누출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볼 수밖

에 없고, 지역주민과 공장 근로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관계당국에서 강제적으로 안전장치 설치를 강구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화인케미칼이 TDI 제조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스겐( C O C l 2 )은 곰팡이가 핀 마른 풀 냄새가 나는

무색의 맹독성 기체로 많이 흡입하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서 수시간 뒤 폐수종으로 죽어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독가스로 사용됐을 정도이다.

1 9 8 0년대 중반 동양제철화학이 군산공단에 TDI 공장을 건설할 때 지역주빈들이 결사코 반대한 것도 T D I

제조공정에서 포스겐을 사용하고 있어 만일에 누출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독성가스 누출사고가 한두번이 아닌 한국화인케미칼이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또다시 누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안전대책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공장 관

계자 몇 명을 처벌하는 차원에서는 누출사고 방지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L G화학의 P S공장 폭발사고, 호남석유화학의 HDPE 공장 폭발사고 등 공정개선과

연차보수 등 시설개선작업에 따라 폭발, 유독가스 누출, 화재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근무

조건이 열악한 하청 근로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여수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 0 0 1년 6건에 사망자 9명, 2002년 9건에 사망자 9명, 2003년 5건에 사망자

5명, 2004년에도 7건에 사망자 9명을 기록했고, 여수단지가 조성된 이후 3 5년 동안 2 0 3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9 7명이 사망했고 1 6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도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해 2 0 0 1년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여천N C C에서 폭발 및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2 0 0 2년에는 여천NCC, 금강고려화학, 대림산업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2003년에도

L G화학 S M공장 폭발과 L G - C a l t e x정유 질식사고, 남해화학 협착, KCC 추락,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가 발

생해 총 5명이 사망했으며 2 0 0 4년에는 KCC, 대림산업, LG화학, LG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에서 사고가 발

생해 9명이 사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미봉적으로 공장 관계자 2 - 3명을 처벌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관계자 모두

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다시는 독성가스 누출이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화학공장의 안전대책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되새겨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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